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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태에 있어서의 성차

그리고 병리 증상과의 계*

문 성 원†

우석 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태가 정신병리 증상과 구체 으로 어떤 계를 갖고 있

는지를 성차에 을 두고 알아보기 해서 실시되었다. 이를 해 국의 남녀고등학생 657

명에게 MSPIUA의 증상척도와 이용행태 질문지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속 시간과

속 빈도, 속 동기와 주요 인터넷 이용 역을 질문하 고, 이러한 기술 분석 결과를 토

로 하여 이용 행태가 증상의 강도와 맺고 있는 련성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속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방학이 되면

더욱 심해졌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하루 여러 시간 에 걸쳐 인터넷에 속하고 있었

다. 주요 속 동기는 성별과 계없이 남녀 모두 ‘심심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

며, 주요 속 역에 해 여학생은 음악감상과 화감상을 포함시킨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

학생은 게임을 포함시킨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 인터넷 속 시간과 성별은 병리 증상과

유의미한 계를 갖고 있어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병리 증상의 정도가 심했고, 속 시

간이 증가할수록 병리 증상의 정도가 심해졌으며, 내성/과몰입 속, 가상의 인 계 지향

성, 가상공간에 한 강박 몰입 증상은 속 시간의 증가에 따른 병리 증상의 증가 정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속 역까지 포함해서 인터넷 이용 행

태와 증상간의 계를 살펴본 분석에서는 속 시간과 음란물 속, 채 속의 주효과가 유

의미하 고, 정보검색과 속 시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병리 , 증상, 인터넷, 청소년, 이용 행태, 동기, 시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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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머니속의 휴 폰만 있으면 어디서

든 심지어는 고속철과 같은 빠른 움직임 속에

서도 인터넷 속이 가능한 ‘인터넷 기반 삶’

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실에서 만3세에

서 만5세 사이의 유아들 반이상이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99%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이

용이 병리 인 증상의 발 으로 이어지지 않

도록 하는 일은 더욱 요해졌다. 그러나, 매

해 인터넷 독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는 연

구들이 엄청난 양으로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병리 인터넷 이용의 문제는 여 히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의 병리 이용으로

인한 문제를 다루기 해서 가장 먼 필요한

일은 지 재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의 이용

의 실제 모습을 찰하는 일인데, 이와 련

된 기존의 연구들은 인터넷 등장 기의 인터

넷 문화나 인터넷 환경등에 의거해서 실을

다루려고 한 경우가 많아서 재의 행동을 설

명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청소년의 인터넷 독에 한 국내 연구들

을 총 으로 분석한 박승민, 김창 , 천명재

(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독에 한

연구는 체 연구의 65.9%가 인터넷 독과

련된 변인 탐구쪽에만 치우쳐있었다. 인

터넷 독의 실태(17.3%), 인터넷 독의

방 개입방안(12..9%), 인터넷 독의 과정

(1.5%), 인터넷 독 척도 개발(1.3%), 인터넷

독의 하 유형 분류(1.1%)가 그 뒤를 잇고

있으나, 이들 연구들을 보면 인터넷 독 실

태에 한 연구라고 하여도 단순히 독 비율,

남녀 비교, 연령별 비교 심의 간단한 실태

를 다루거나, 혹은 여러 심리 변인들과

독간의 계를 다루고 있었을 뿐이었고, 어떠

한 경로를 거쳐 인터넷 독으로 가는지에

한 과정에 해서는 매우 부족한 상태 다.

인터넷 독 실태의 추이에 한 지속 악,

인터넷 독 척도 개발 한 부족하 다.

한, 병리 인터넷 이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의 다수는 이 문제가 개입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

입 련 함의와 무 하게 개인 취약성을 반

하는 상식 인 변인 몇몇을 단편 으로

택하여 증상이 심한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

이 해당 변인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도

만을 기술해내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문성원,

김성식, 이 건, 2005). 무나 많은 연구들이,

취약한 개인은 건강한 개인에 비해 인터넷

독에 더 쉽게 빠져든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취약한 개인들은 인터넷 독에 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상에 해서도 다 취약하

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식 인 연구 결론들

은 개입의 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

만일, 이용자 측면에 을 두고 변인을 선

택하고자 한다면, 선행 연구에서 증상과의 상

이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선택되

기보다는 해당 변인이 개입과 련해서도 의

미를 갖기 때문에 선택되어야만 하며, 다른

여러 유 변인들보다 상 으로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아존 감, 자

기효능감, 가족 지지, 친구 지지가 충동성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독으로 가는 경로, 자

아존 감, 스트 스,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외

로움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독으로 가는 경

로,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친구지

지가 충동성을 매개로 한 후 외로움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독으로 가는 경로, 성별,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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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감, 스트 스, 친구지지가 인터넷으로 가

는 경로로 설정하여 인터넷 독으로 가는 모

형을 검증한 조 란과 이화자(2004)의 연구는

비교 실제 함의가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독으로

가는 여러 경로 가장 효과가 놓은 경로는

성별이었고, 그 다음이 가족지지, 외로움, 자

아존 감, 친구지지 순이었다. 성별은 인터넷

비행과 련해서도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해

냈으며(김은정, 2005), 게임 독에 해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해냈다(이성식, 신 ,

2006). Jackson등(2003)의 연구에서도 결과는

조 란과 이화자(2004)의 결론과 유사했다.

Jackson 등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과 련해서

는 성격특성이나 인지 양식보다 인구학

특성이 더욱 강하게 련되어 있었다.

인터넷 속을 커뮤니 이션 모형에 입각해

서 보자면 병리 인터넷과 련된 기존의 연

구들은 의사소통자의 특성에 해서만 집 되

어 있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채

자체에 해서는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못

한 상태이다. 인터넷은 분명 커뮤니 이션의

한 방법이고 커뮤니 이션은 의사소통자와 채

과 메시지의 요소가 모두 있어야 발생하는

것인 만큼, 인터넷 이용과 련된 병리

상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개인이 가

지고 있는 특성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발생하는 측면을 모두

고르게 악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 그와 련한 인터넷 이용 동기를 살

펴보아야 하는 것( 신 , 이성식, 2006)은 말

할 것도 없고. 속 시간이나 빈도, 시간 등

에서 해서도 구체 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다.

인터넷은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 그리

고 동시성와 비동시성, 상호작용성이 모두 가

능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김교헌, 최훈석,

2008), 인터넷에 속만 되어 있으면, 이메일

을 쓰면서 메신 로 친구와 얘기도 할 수 있

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는 등 동시에 여러

활동이 가능하기도 하고, 메신 도 음란물

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정보검색이 불법

커뮤니티 속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는 등

어느 한 역에 한 속이 다른 역에

한 속으로 곧바로 바뀔 수도 있다. 물론, 인

터넷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성을 구체 으로

악하기 해서는 이 부분의 자료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만큼 설명이나 측을 심으

로 한 연구보다는 충분한 기술 연구가 축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심을 두고 근하는데

있어서 더욱 우선시되어야 할 일은 시각의

환이다. 병리 인터넷 이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의 연구들은 ‘인터넷 독’으로 진

단된 집단의 특성을 기술해내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휴 용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확

보 을 통해 인터넷이 더 생활 속에

착될수록 인터넷에 한 노출은 증가할 수 밖

에 없고, 노출의 증가는 인터넷 비행의 증가

로 이어지는 만큼(김은정, 2005), 결국 어떤 기

을 넘느냐 넘지않느냐의 의미는 퇴색할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수의 총량 병리

증상의 하 척도가 갖는 구분을 통해 더

욱 세분화된 이해가 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

다.

이 연구의 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속하는 바로 그 시 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속하는 순간 실제로 어떠한 행동

양태를 보이는지를 성별에 따라 구체 으로

기술해내고, 그러한 행동 양태가 병리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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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들에서의 변화와도 련되지는 알아보고

자 하 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속 시간, 속 빈도, 속 시간 , 속 동

기, 주요 속 역에 해서 알아보고, 이러

한 이용 행태가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확

인한다. 두 번째, 기술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한 이용 행태가 증상의 심도와도 련이

되는지를 알아본다.

방 법

연구 상 차

청소년용 다차원형 병리 인터넷 이용 척

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for Adolescent; MSPIUA) 체가 “인터넷 습

개선 연구 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동시

에 개발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1

부 증상척도(문성원, 김성식, 이 건, 2004)

2부 원인척도(문성원, 김성식, 이 건, 2005)에

한 자료 수집과 함께 2003년에 이루어졌다.

’인터넷 습 개선 연구 로젝트‘에 참여하는

국의 실험학교 소속 교사들에게 설문지의

업로드 사실을 알리면, 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학교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차

를 안내하 다. 설문지에 한 안내를 들은

후, 각 학교의 재학생들이 개별 으로 인터넷

에 속하여 온라인상에서 설문에 응하 다.

학년 효과를 통제하기 한 목 으로 로젝

트에서 응답자 학년 제한을 두었으므로,

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각 학교의 2학년 학생

들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었다. 설문의 실시

는 ’인터넷 습 개선 연구 로젝트‘라는 이

름하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인터넷 습 개선 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총 819명이었

으며 이들 학생은 162명이었고 고등학생

은 657명이었다. 학생 응답자수와 고등학생

응답자수간의 차이(χ2=299.176, p<.001)를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얻어진 자료 고등학생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 다. 고등학생 응답

자들은 서울에서 226명(23.1%), 구 152명

(23.1%), 충북 132명(20.1%), 경기 57명(8.7%),

강원 57명(8.7%), 경북 33명(5.0%)이 참여하

으며 성별 문항에 표시를 한 응답자 남학생

은 346명(52.7%), 여학생은 275명(41.9%) 다.

연구도구

청소년용 다차원형 병리 인터넷 이용

척도 3부 이용 행태 질문지(MSPIUA-U)

MSPIUA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어서, 증상

을 묻는 1부 척도, 이용자 개인이 가지고 있

는 보호요인과 험요인을 평가하고 있는 2부

척도에 이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터넷 속

시의 실제 이용 행태(Usage Pattern:U)들을 확인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속 시간,

속 빈도, 속 시간 , 인터넷 사용 역사,

인터넷을 처음 한 시기, 가장 오랫동안

속한 기록, 주로 이용 역, 동반자 여부,

속 이유 등을 알아보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

는데, 일부 질문에 해서는 학기 사용과

방학 동안의 사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되어 두 시기를 나 어서 질문하고 있다.

부분의 문항들이 답지 하나의 답안을 고

르도록 되어있으나, 속 시간 를 묻는 질문

과 사용 역을 알아보는 질문에 해서는

복 인 답지 선택이 가능하 으며, 사용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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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묻는 질문에 해서는 비 이 큰 3개의 답

을 순서 로 고르도록 되어 있다. 주로 활동

하는 커뮤니티에 한 문항은 주 식으로 답

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이 질문들을 MSPIUA의 3부, MSPIUA-U라고

칭하여 사용하 다.

청소년용 다차원형 병리 인터넷 이용

척도 1부 증상척도(MSPIUA-S)

MSPIUA-S(문성원, 김성식, 이 건, 2004)는

병리 인터넷 이용의 구체 증상을 알아보

는 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

업 실패, 과몰입 속, 음란물 몰입, 신체

건강상의 문제, 자기 통제력 상실, 인 계

손상, 가상의 인 계 지향성, 실 도피, 인

터넷에의 강박 몰입 등의 9개 요인으로 이

루어져 있다. 각 문항이 언 하는 내용에

해 ‘매우 그 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3 에,

‘그 그 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 에, 그리

고 ‘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 에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통 요인 분석을

통해 얻은 MSPIUA 1부 체 척도의 내 합

치도 계수는 α.=.94 이었고, 각 소 척도별 내

합치도 계수는 학업 실패의 경우 α 

=.79, 과몰입 속 α =.82, 음란물 몰입 α 

=.78, 신체건강상의 문제 α =.72, 자기통제력

상실 α =.79, 인 계손상 α =.76, 가상의

인 계 지향성 α =.59, 실도피 α = .64, 인

터넷에의 강박 몰입 α = .83 이었다.

분석 방법

먼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알아

보기 해서 MSPIUA 3부의 응답 내용 속

시간, 속 빈도, 속 시간 , 속 동기,

속 역에 해 성별에 따른 빈도 분석을 실

시하 고,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 분석 자료

를 이용하여 유의미한 이용 행태 변인을 선택

한 후 이들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증상

총 각 증상 역들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련의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자료분석

에는 SPSS 16.0 for Windows를 이용하 다.

결 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태: 기술 분석

일일 인터넷 속 시간

일일 인터넷 속 시간이 성별에 따라 어떠

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속량별 응답 빈도를 성별을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표 1에 나타나있듯이 체 으로 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학생 응답자가 여학생

응답자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많아졌으며, 학

기 보다는 방학 기간의 인터넷 속량이 많

았다. 학기 에는 3시간을 그리고 방학기간에

는 7시간으로 기 으로 하여 각 기 을 넘게

되면 여학생의 응답보다는 남학생의 응답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경향이 있었다.

주당 인터넷 속 빈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당 인터넷 속

빈도에 해서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매일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매일

속한다고 보고한 학생 에는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의 수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많았으며,

삼일에 한번 속한다고 보고한 학생 에는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의 수보다 유의미한 정

도로 많은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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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 시간

속 시간 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이는지 알아보기 해서 복수 응답을 허용하

며 속 시간 를 질문한 결과, 학기 의 경

우 표 3에 나와있듯이 응답자 수로 비교하면

방과후 바로와 밤12시 이후 새벽시간, 그리고

수시로 짬을 내서 속한다고 한 경우 남학생

속자 수가 여학생 속자 수보다 유의미하

게 더 많았으나, 방학기간의 경우는 표 4에

나와있는 것처럼 늦은 밤만 여학생 속자가

학기 (%) 방학기간(%)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30분 이내 34(13.2) 28(8.2) χ2=.58 8(3.1) 10(2.9) χ2=.22

1시간이내 52(20.2) 54(15.9) χ2=.04 17(6.6) 11(3.2) χ2=1.29

2시간이내 77(30.0) 86(25.3) χ2=.50 36(14.0) 30(8.8) χ2=.55

3시간이내 51(19.8) 65(19.1) χ2=1.69 46(17.9) 49(14.4) χ2=.10

4시간이내 22(8.6) 36(10.6) χ2=3.38+ 43(16.7) 49(14.4) χ2=.39

5시간이내 13(5.1) 26(7.6) χ2=4.33* 39(15.2) 49(14.4) χ2=1.14

6시간이내 2(.8) 16(4.7) χ2=10.89*** 25(9.7) 33(9.7) χ2=1.10

7시간이내 4(1.6) 10(2.9) χ2=2.57 17(6.6) 26(7.6) χ2=1.88

8시간이내 2(.8) 8(2.4) χ2=3.60+ 9(3.5) 21(6.2) χ2=4.80*

8시간이상 0(0) 11(3.2) 17(6.6) 62(18.2) χ2=19.28***

Total 257 340 257 340

주. +p<.10, *p<.05, **p<.01, ***p<.001

표 1. 성별에 따른 일일 인터넷 속 시간

학기 (%) 방학기간(%)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매일 106(41.2) 209(61.5) χ2=33.68*** 191(74.3) 294(86.5) χ2=21.87***

이틀에 한번 73(28.4) 78(22.9) χ2=.17 36(14.0) 31(9.1) χ2=.37

삼일에 한번 46(17.9) 30(8.8) χ2=3.37+ 13(5.1) 5(1.5) χ2=3.56+

일주일에 한번 31(12.1) 21(6.2) χ2=1.923 14(5.4) 8(2.4) χ2=1.64

학기(방학) 한번 1(.4) 2(.6) χ2=.333 3(1.2) 2(.6) χ2=.20

Total 257 340 257 340

주. +p<.10, *p<.05, **p<.01, ***p<.001

표 2. 성별에 따른 주당 인터넷 속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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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속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았고

시간 에 걸쳐서 체로 남학생 속자가 여

학생 속자보다 더 많았다.

인터넷에 속하는 주된 이유

인터넷에 속하는 주된 이유에 해서는

비 이 큰 순서 로 3개의 답을 고르도록 하

으므로 먼 각 순 의 응답에 해 속

이유에 한 빈도를 구하 고 다음으로 3개

순 별 응답 내용을 합하여 각 이유별 빈도의

총합을 구하 다. 표 5에 나와있듯이 인터넷

에 속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여학생(80.9%)

과 남학생(74.4%) 모두 ‘심심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압도 으로 많았고, 두 번째 이유에

해서는 여학생의 경우 ‘원하는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어

서’, 남학생의 경우 ‘스트 스 해소를 해서’

를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세 번째 이

여학생(%) 남학생(%)

등교하기 이른 아침 8(3.1) 13(3.8) χ2=1.19

방과 후 바로 51(19.8) 152(44.7) χ2=50.25***

녁 식사 후 100(38.9) 119(35.0) χ2=1.65

늦은 밤 80(31.1) 88(25.9) χ2=.38

밤 12시 이후 새벽 시간 18(7.0) 43(12.6) χ2=10.25***

수시로 짬을 내서 52(20.2) 81(23.8) χ2=6.32*

장소 이동하는 간 간에 15(5.8) 11(3.2) χ2=.62

주. +p<.10, *p<.05, **p<.01, ***p<.001

표 3. 성별에 따른 인터넷 속 시간 : 학기

여학생(%) 남학생(%)

이른 아침 8(3.1) 49(14.4) χ2=29.49***

오 8시-낮12시 25(9.7) 86(25.3) χ2=33.52***

심식사 이후(낮12시-오후5시) 87(33.9) 119(35.0) χ2=4.97*

녁식사 이후(오후5시-9시) 67(26.1) 113(33.2) χ2=11.76**

늦은 밤(9시-밤12시) 82(31.9) 103(30.3) χ2=2.38

밤12시이후 28(10.9) 60(17.6) χ2=11.64**

수시로 짬을 내서 67(26.1) 111(32.6) χ2=10.88**

장소 이동하는 간 간에 5(1.9) 13(3.8) χ2=3.56+

주. +p<.10, *p<.05, **p<.01, ***p<.001

표 4. 성별에 따른 인터넷 속 시간 :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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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 (%) 2순 (%) 3순 (%)

속 이유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심심해서
208

(80.9)

253

(74.4)

0

(.00)

1

(.3)

0

(.0)

0

(.0)

스트 스 해소 해서
4

(1.6)

27

(7.9)

34

(13.2)

98

(28.8)

0

(.0)

0

(.0)

친구들 화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10

(3.9)

8

(2.4)

24

(9.3)

31

(9.1)

7

(2.7)

31

(9.1)

성취감 때문에
0

(.00)

4

(1.2)

0

(.00)

10

(2.9)

0

(.00)

6

(1.8)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재 어서

3

(1.2)

6

(1.8)

13

(5.3)

13

(3.8)

3

(1.2)

13

(3.8)

마음이 외롭고 허 해서
0

(.00)

3

(.9)

8

(3.1)

11

(3.2)

4

(1.6)

17

(5.0)

원래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0

(.0)

0

(.0)

0

(.0)

0

(.0)

0

(.0)

0

(.0)

힘이 되어 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1

(.4)

2

(.6)

3

(1.2)

4

(1.2)

3

(1.2)

4

(1.2)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아서
1

(.4)

1

(.3)

5

(1.9)

2

(.6)

4

(1.6)

2

(.6)

내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는

기쁨 때문에

6

(2.3)

5

(1.5)

13

(5.1)

20

(5.9)

8

(3.1)

10

(2.9)

시간을 때우기 해서
0

(.0)

2

(.6)

2

(.8)

9

(2.6)

2

(.8)

9

(2.6)

궁 한 것은 무엇이든 쉽게 해소될 수

있어서

5

(1.9)

4

(1.2)

35

(13.6)

44

(12.9)

14

(5.4)

24

(7.1)

어도 인터넷에서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3

(1.2)

9

(2.6)

25

(9.7)

15

(4.4)

16

(6.2)

20

(5.9)

친구들과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것이

재 어서

0

(.0)

0

(.0)

0

(.0)

6

(1.8)

1

(.4)

4

(1.2)

원하는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어서

9

(3.5)

4

(1.2)

42

(16.3)

18

(5.3)

41

(16.0)

39

(11.5)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아서
5

(1.9)

3

(.9)

14

(5.4)

14

(4.1)

42

(16.3)

40

(11.8)

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도

허용되니까

0

(.0)

1

(.3)

9

(3.5)

3

(.9)

47

(18.3)

41

(12.1)

기타
0

(.0)

0

(.0)

0

(.0)

0

(.0)

4

(1.6)

7

(2.1)

무응답
2

(.8)

5

(1.5)

1

(.4)

2

(.6)

7

(2.7)

12

(3.5)

표 5. 성별에 따른 인터넷 속이유들에 한 순 별 반응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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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해서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 실에

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허용되니까’를 고른

학생이 가장 많았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3개 순 별 응답 내

용을 합한 결과에서는 당연히 여학생과 남학

생 모두 ‘심심해서’가 가장 높은 빈도의 응답

으로 나타났지만, 두 번째 이유부터는 여학생

과 남학생의 반응 양상이 달랐다. 여학생의

경우 ‘원하는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어서’가 두 번째, 남학

생의 경우 ‘스트 스 해소를 해서’가 두 번

째 다. 세 번째는 여학생의 경우 ‘시간을 때

우기 해서’가, 남학생의 경우 ‘궁 한 것은

무엇이든 쉽게 해소될 수 있어서’ 다.

이에 비해, 속 이유 ‘원래의 나와는 다

른 새로운 나를 만들어보고 싶어서’를 선택한

응답자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 해 3가지

순 모두에 해 한명도 없었다. 한, 여학

생의 경우 ‘성취감 때문에’도 없었다. 1순

속 이유 여학생의 경우 ‘마음이 외롭고

허 해서’, ‘친구들과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것

이 재 어서’, ‘힘이 되어 군가를 만나고

속 이유 여학생(%) 남학생(%)

심심해서 208(80.9) 254(74.7)

스트 스 해소 해서 38(14.8) 125(48.6)

친구들 화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41(16.0) 70(27.2)

성취감 때문에 0(0) 20(7.8)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재 어서 19(7.4) 32(12.5)

마음이 외롭고 허 해서 12(4.7) 31(12.1)

원래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0(0) 0(0)

힘이 되어 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7(2.7) 10(3.9)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아서 10(3.9) 5(2.0)

내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는 기쁨 때문에 27(10.5) 35(13.6)

시간을 때우기 해서 4(1.6) 20(7.8)

궁 한 것은 무엇이든 쉽게 해소될 수 있어서 54(21.0) 72(28.0)

어도 인터넷에서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44(17.1) 44(17.1)

친구들과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것이 재 어서 1(0.4) 10(3.9)

원하는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어서 92(35.8) 61(23.7)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아서 61(23.7) 57(22.2)

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도 허용되니까 56(21.8) 45(17.5)

기타 4(1.6) 7(2.7)

무응답 10(3.9) 19(7.4)

표 6. 성별에 따른 인터넷 속 이유별 총 응답자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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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

아서’, ‘시간을 때우기 해서’, ‘ 실에서 허

용되지 않는 것이 허용되니까’에 해서 체

응답자 1% 미만의 응답자가 ‘그 다’고 선

택하 으며, 2순 속 이유 ‘심심해서’,

‘힘이 되어 군가를 만나기 해서’, ‘시간

을 때우기 해서’, ‘친구들과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것이 재 어서’에 해서도 역시 체

응답자 1% 미만이 선택을 하 고, 3순

속 이유 ‘심심해서’, ‘스트 스 해소를 해

서’,‘시간을 때우기 해서’, ‘친구들과 인터

넷상에서 만나는 것이 좋아서’ 에 해서도

체 응답자 1% 미만이 선택을 하 다. 남

학생의 경우는 1순 응답 ‘마음이 외롭고

허 해서’, “힘이 되어 군가를 만나기

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아

서‘, ’시간을 때우기 해서‘, 친구들과 인터넷

상에서 만나는 것이 재 어서’, ‘시간을 보내

기에 딱 좋아서’, 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

도 허용되니까‘, 2순 응답에 해서 ’심심해

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아서

‘가, ’ 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허용되니

까‘, 3순 응답에 해서는 ’심심해서‘, ’스트

스 해소를 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

나는 것이 좋아서‘가 1% 미만의 응답을 했다.

인터넷 속 시의 주된 이용 역

순 없이 복수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 기

때문에, 체 학생 597명이 해당 문항에 응

답을 하 다. 체 응답자 77.0%에 해당하

는 459명의 학생이 주요 속 역을 복수로

선택하 고, 체 응답자의 21.9%에 해당하는

131명은 단일 역을 주요 속 역으로 선

택하 다. 한 가지 역을 주된 속 역으

로 선택한 청소년부터 역을 주된 속

역으로 학생에 이르기까지 속 역에

한 반응 양상은 총 126가지 다. 한 역만을

주요 속 역으로 선택한 학생은, 메일 11

명, 메신 30명, 채 1명, 게임 60명, 정보검

색 5명, 동호회 11명, 음악감상 화감상

13명이었으며, 체 반응 양상126가지 10%

이상의 청소년들이 보인 양상은 게임을 주된

속 역으로 선택한 경우 다. 체 응답자

의 60명(10.1%)가 게임만을 주된 속 역이

라고 보고하 고, 다른 응답자들은 다양한

속 역을 보고하 다. 속 역과 련된

반응 양상은 성별에 따라 매우 달랐는데, 여

학생들의 경우 체 반응 양상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경우는 메신 를 단일한 주요

속 역이라고 선택한 경우 다. 체 여학생

22명(8.6%)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 다. 남학생들의 경우 인터넷 속시 게임

만을 한다고 답한 경우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체 남학생 54명(15.9%)의 학생들이 게임만

한다고 답하 다.

따라서, 표 7은 단일 선택이든 복수 선택이

든 계없이 해당 역을 주요 속 역이라

고 선택한 학생의 빈도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주된 속 역에 해 음악감상

화감상을 포함한 학생들이 체 여학생

6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메일(61.1%),

메신 (54.9%), 동호회(49.4%), 게임(46.7%), 정

보검색(35.4%), 집안일(1.2%), 음란물(1.2%) 순

이었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자신의 주된 속

역에 해 게임을 꼽은 학생들이 체 남학

생 7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메신

(55.0), 음악감상 화감상(54.4%), 메일

(45.3%), 동호회(31.5%), 채 (14.7%), 집안일

(5.0%) 순이었다.

게임, 음란물, 집안일의 경우는 남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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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선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메

신 의 경우는 남학생의 선택 정도가 여학생

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이 있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행태와 증상간의 계

이용 행태와 증상간의 계를 분석하기

해서, 먼 이용 행태에 포함시킬 변인을 선

택하 다. 속 시간, 속 동기, 속 역 ,

속 동기의 경우 여학생 80.9%, 남학생

74.7%가 ‘심심해서’를 주요 속 동기로 선택

하 으므로, 속 동기에 따라 증상이 달라진

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일차 으로 속 동기

는 이용 행태와 련된 독립변인군에서 배제

하 다. 두 번째로, 속 시간의 경우 본 연구

에서는 시간과 련하여 일일 속 시간과 주

당 속 빈도를 모두 질문하 는데, 연구에

따라 일일 속시간과 주당 속 빈도를 곱해

서 체 속 시간을 산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도 있기는 하지만(김은정, 2005), 두가지 측정

치 모두 주 보고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주 보고에 의해서 얻은 두 수치를 곱하게

되는 경우 시간 변인의 효과가 실제 이상으로

과장될 수 있고, 주당 속 빈도의 경우 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매일 인터넷에 속하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시간과 증

상간의 구체 인 계를 탐색하기 해서는

일일 속시간양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할 수 있다고 단되었다.

다음으로 속 역의 경우 77.0%의 응답자

가 복수의 역을 인터넷 속시 사용하고 있

었고, 특정 역에만 단일하게 속한다는 반

응에서부터 역에 모두 속한다는 반응

에 이르기까지 총 126가지의 반응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 역으로 인한 효과를 구

분해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주요 속 역을

포함시킨 경우와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를 나

어서 분석하 다.

사용 역 모두를 성별과 속 시간, 각각

의 사용 역 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증상

차원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 회귀분석

한 결과에서, 총 증상 평균에 해 속 시간

이용 역 여학생(%) 남학생(%)

메일 157(61.1) 154(45.3) χ2=.03

메신 154(54.9) 187(55.0) χ2=3.19+

채 38(14.8) 50(14.7) χ2=1.64

게임 120(46.7) 271(79.7) χ2=58.32***

정보검색 91(35.4) 129(37.9) χ2=6.56

음란물 3(1.2) 45(13.2) χ2=36.75***

동호회 127(49.4) 107(31.5) χ2=1.71

음악감상 화감상 174(67.7) 185(54.4) χ2=.34

집안일 3(1.2) 17(5.0) χ2=9.80**

주. +p<.10, *p<.05, **p<.01, ***p<.001

표 7. 성별에 따른 인터넷 속시의 이용 역별 응답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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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37, t=9.36, p<.001), 음란물 속(β=.17, t=

4.78, p<.001), 채 속(β=.07, t=2.11, p<.05)

의 주효과가 유의미하 고, 정보검색이용과

속시간의 상호작용 효과(β=-.12, t=-2.99, p<

.001)가 유의미하 다.

성별과 속 시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증

상차원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에서는,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음

란물 몰입 증상을 제외한 모든 증상 차원에서

속 시간의 주효과가 유의미했고, 학업 실패,

내성/과몰입 속, 신체 건강상의 문제를 제

외한 다른 모든 증상 차원에서 성별의 주효과

가 유의미했다. 즉, 속 시간의 증가는 부

분의 증상 차원에서 증상의 심화로 연결되었

으며, 체 증상 평균 혹은 구체 으로 음란

물 몰입, 자기통제력 상실, 인 계손상, 가

상의 인 계 지향성, 실도피 지향성, 가

상공간에 한 강박 몰입에 있어서 남학생

의 증상이 여학생의 증상보다 더욱 심했다.

내성/과몰입 속, 가상의 인 계 지향

성, 가상공간에 한 강박 몰입에 해서는

성별과 속 시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해서

성별에 따라서 속 시간이 증상과 맺고 있는

계가 달랐다. 즉, 긴 시간을 속할 수록 남

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내성/과몰입 속, 가

상의 인 계 지향성, 가상공간에 한 강박

몰입 증상이 더욱 빠르게 악화되었다.

논 의

이 연구의 주요한 목 은 청소년들의 인터

넷 이용 행태를 구체 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이용 행태가 병리 증상과도 련되는지를

알아보기 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는 청소년

들이 속 시간 속 동기와 속 역과

성별 시간 성별*시간

β t β t β t

1. 학업실패 .06 .85 .36 4.82*** -.05 -.44

2. 내성/과몰입 속 .01 .13 .34 4.31*** -.23 -2.20*

3. 음란물 몰입 .32 4.56*** .06 .74 -.02 -.20

4. 신체건강상의 문제 -.11 -1.55 .32 4.11*** -.06 -.54

5. 자기통제력 상실 .29 4.08*** .18 2.24* -.18 -1.71

6. 인 계 손상 .23 3.26** .26 3.37** -.07 -.68

7. 가상의 인 계 지향성 .23 3.13** .32 4.16** -.22 -2.13*

8. 실도피 지향성 .25 3.44** .23 2.91** -.17 -1.58

9. 가상공간에 한 강박 몰입 .21 2.89** .36 4.62*** -.21 2.03*

증상 평균 .21 3.00** .38 4.96*** -.19 -1.84

주. +p<.10, *p<.05, **p<.01, ***p<.001

표 8. 증상에 한 성별과 속 시간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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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 성별에 따라 매우 특징 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용 행태의 이러한 특징 모

습이 병리 증상의 정도와도 련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냈다.

연구 문제에 한 구체 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

와 련하여, 이용 행태와 련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은 인

터넷 속 시간에 한 부분이었다. 남학생들

의 하루 인터넷 속 시간이 여학생의 하루

인터넷 속 시간보다 길다는 기존의 연구들

과 마찬가지로(이 주, 2006), 이 연구에서

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인터넷 속 시간이

길었고, 매일 속한다고 보고한 비율도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체 속량이 많

은 만큼 남학생들은 하루의 여러 시간 에 걸

쳐서 인터넷에 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

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에서 드러난 은

속 시간과 련해서 남녀의 차이를 만드는

기 이 있었다는 이다. 학기 의 경우 3

시간, 그리고 방학기간의 경우 7시간을 기

으로 하여 그 기 이상의 속량에 해

서는 남학생 응답자가 더 많았다. 속량에

남녀 성차를 가르는 기 이 있다는 은 성

차가 인터넷 독에서 더욱 비 있게 그리고

더욱 심층 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조 란과 이화자(2004), Jackson등(2003)의 연구

를 모두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결과는 병리

인터넷 이용을 다루기 한 변인 선택의 방향

이 앞으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함

을 의미한다. 즉, 인터넷 독을 가장 잘 설명

해내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독에서의 성차를 발생시키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오히려 개입과 련하여 보다 더 실효성

이 있을 수 있다. 게임을 많이 하는 여학생과

게임을 많이 하는 남학생간에는 심리 측면

에서 차이가 나는데서 볼 수 있듯이(이 주,

2006),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성차를 발생시키

는 요인을 찾아서 이를 심으로 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하다.

속 시간과 련된 결과는 성차이외에도

방학 기간이 되면 학기 보다 속시간이 더

증가되고, 속 시간 별 이용율도 고르게 증

가한다는 을 보여 으로서, 우리나라 청소

년들에게 있어서 여가 시간의 증가는 곧바로

인터넷 이용량의 증가로 이어지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입증해냈다. 이 자(2004)는 병

리 인터넷 이용에서 시간 리가 차지하는

역할에 주목하고 시간 리 로그램을 교육

시켜서 인터넷 독을 방하는 시도를 했지

만, 휴 용 무선 인터넷이 더욱 보 될 앞으

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면 단순한 시간

리 교육으로는 병리 인터넷 이용을 방하

기 어려울 수 있어서, 오히려 여가시간을 인

터넷 이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속시간에서의 뚜렷한 성차를 확인한 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속량에서의 이러한

성차가 속 동기나 속 역에서도 그 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다. 그러나, 속

동기의 경우 가장 주요한 속 동기에서는 남

녀간의 차이가 크지도 않았고, 청소년들은 여

러 속 동기 한가지 동기에만 집 된 응답

을 하여서, 여학생 80.9%, 남학생의 74.7%가

다른 여러 이유 ‘심심해서’를 최우선 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즉, 청소년들은 기본 으로

큰 의미나 목 없이 그야말로 심심해서 인터

넷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가시간

의 증가가 인터넷 속량의 증가로 이어진

속 시간 련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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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가 주된 속 동기라는 결과는,

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서 혹은 자

심의 회복을 해서 인터넷에 속한다고 보

는 입장과는 상치되며(이성식, 신 , 2006),

Turkle(1995)이 말하는 복수의 정체성 추구가

인터넷 속의 동기라는 입장과도 맞지 않았

다. 인터넷 독의 동기를 개인 동기, 도피

동기, 사회 동기로 구분하여 설명한 김

혜원(2001)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연구의 응답

자들은 단연코 개인 동기가 압도 이다. 과

거의 연구들이 인터넷 속의 주요 동기로 꼽

았던 ‘성취감 추구’ 혹은 ‘새로운 정체성 추

구’에 해서는 본 연구의 청소년들은 특히

‘새로운 정체성 추구’를 속 동기로 꼽은 응

답자가 한 명도 없었다. 휴 용 무선 인터넷

이 속도로 확 되고 있는 재의 인터넷 환

경에서는 인터넷은 그 생활의 부분일 뿐이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지극히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연구자들이 인터넷 창기의 속

동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인터넷 환

경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속에 확실한

자리를 잡았으며 상업 분야에서는 이를 더

욱 가속화시켜왔다. 어린 아이들 마 도 휴

화를 갖고 있고 휴 화만 있으면 어디든

인터넷이 가능한 것이 재의 상황이지만 인

터넷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한 지침

을 통해 인터넷에 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용자에 보호 장치가 없는 만큼,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랜 시간 동

안 인터넷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양한 상업 환경에

의해 희생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공통 인 일

차 동기이외의 동기에서는 남녀간의 성차가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원하는 것을 가장 쉽

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어

서’를 택하고 남학생은 ‘스트 스 해소를 해

서’를 택함으로서, 인터넷 속의 주된 동기는

남녀 모두 공통되더라도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실용 인 문제 해결 동기가 더 강하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스트 스에 한 정

서 심 처 동기가 더 강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이차 속 동기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속 역에 한 반응에서 보다 더 명확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체 여학생 67.7%가 인터

넷 속시 음악감상 화감상을 주로 이용

한다고 답했지만, 남학생들의 경우는 체의

79.7%가 인터넷 속시 게임을 한다고 답했

다. 복수의 역을 주요 속 역으로 선택

하고 있는 정도도, 여학생의 경우는 음악감상

화감상, 메일, 메신 에 이르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남학생의 경우는 게

임을 주요 역이라고 답한 정도가 다른 역

에 한 반응 정도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

었다. 이차 속 동기에서의 성차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이성식과 신 (2006)의

연구에서 게임 독에 해서는 스트 스 해소

가 가장 높은 동기 고, 채 독에서는 재미

가 가장 높은 동기 으며, 음란물 독에

해서는 스트 스 해소가 가장 높은 동기 다

는 과도 상당히 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속동기와 속 역을 모두 고려하

을 때, 여학생들의 주요 속 역은 실 공

간과 유리되지 않으면서 실 공간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에 가깝다면, 남

학생들의 주요 속 역인 게임은 실 공간

과 유리되어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요 속 역과 련된 여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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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고 보고한 여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

다는 것은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계 교환

의 부분이 상당히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다.

두 번째 연구 문제와 련하여, 본 연구에

서는 에서 기술한 양상들이 병리 증상과

어떠한 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하 는데,

속 시간과 속 역 그리고 성별과 총 증

상 평균과의 계를 살펴본 분석에서는 총 증

상 평균에 해 속 시간의 주효과와 음란물

속과 채 속으로 인한 속 역의 주효

과 그리고 속시간과 정보검색 이용간의 상

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속 시간이 길수

록, 음란물 속을 할수록 그리고 채 에

속할수록 체 증상은 증가하며, 정보검색을

주요 속 역에 포함시킨 경우 속 시간이

아주 짧거나 아주 길지 않은 경우는 정보검색

의 이용이 오히려 낮은 정도의 증상으로 연결

됨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모

니터로 여러 역에 동시에 속하는 등 인터

넷에서의 활동은 더 동시다발 으로 되

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과 증상의 련성에

해서 명확하게 결론짓기를 어렵지만 인터넷

속시의 주요 속 역이 병리 증상과 분

명 련이 있다는 을 고려할만한 부분이며,

인터넷 속이 증상의 악화로 연결되지 않는

역이 있다는 은 장에서의 개입과 련

하여 요한 의미가 있는 정보라고 생각된다.

속 시간과 성별 그리고 구체 인 증상들간

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본 분석에서는,

속 시간과 무 하게 성별에 따라서 증가하는

증상, 성별과 무 하게 속시간에 따라 증가

하는 증상, 성별에 따라 속 시간 증가에 따

른 증상의 심화 정도가 다른 증상, 성별에 따

라서도 그리고 속시간에 따라서도 증가하는

증상으로 증상 역들이 나뉘어졌다. 첫 번째

로, 속시간과 무 하게 성별에 따라 증가하

는 증상은 음란물 몰입 증상이었다. 음란물

몰입 증상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욱 심

했다. 두 번째로, 성별과 무 하게 속시간이

증가되면 증상도 심해지는 것은 학업 실패와

신체건강상의 문제 다. 세 번째로, 속 시간

의 증가에 따른 증상의 심화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른 역은 내성/과몰입 속, 가상의

인 계 지향성, 가상 공간에 한 강박

몰입 증상이었다. 즉, 인터넷의 과다한 이용으

로 인한 병리 증상은 체로 여학생들이 처

음에는 남학생들보다 낮은 정도이지만 속

시간이 증가할수록 남학생보다 훨씬 빠른 속

도로 증상을 심화시키며, 증상 역 에서도

특히 내성/과몰입 속, 가상의 인 계 지

향성, 가상공간에 한 강박 몰입 증상이

이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성별에 따라서도 속 시간에 따라서도

증가하는 증상은 자기통제력 상실, 인 계

손상, 실도피 지향성 증상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은, 음란물 몰입은 속 시

간과 무 한 증상이라는 과 체 으로 처

음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증상이 낮지만

속 시간의 증가할수록 남학생보다 격하게

증상하게 심화시키며, 특히 내성/과몰입

속, 가상의 인 계 지향성, 가상공간에 한

강박 몰입에 해서 더욱 이런 양상을 보인

다는 이다. 내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박

이용 혹은 독의 개념에서 차지하는 요성

을 생각할 때 여학생들의 잠재 취약성에

해서는 보다 더 세심한 찰이 요구될 수 있

다.

Grable과 Roszkowski(2007)은 여성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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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으

며, Ko 등(2008)의 연구를 보면 여자청소년들

은 감정 내인력과 좌 내인력이 낮았으며,

인터넷 독으로 평가된 여자청소년들은 감정

불편을 더욱 못참았다. 한, 그 기제가 병

리 인터넷 이용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

져있는 병리 독에 해서 보면 여성은 탈

출의 한 방법으로서 도박을 하거나 도박과 더

불어 우울해지기가 더욱 쉽지만 치료 로그

램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APA,

1994). 이 연구에서 속 역과 련된 여학

생의 반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인터넷 속시 메신 만을 사용한다는 답변이

었던 과 여학생은 내성/과몰입 속, 가상

의 인 계 지향성, 가상공간에 한 강박

몰입 증상에서 남학생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

로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 그리고 인터넷

독으로 알려진 여성들은 감정 불편을 못

참았다는 (Ko, 2008)을 통합 으로 고려할

때 여학생의 병리 인터넷 이용은 사회 인

측면과 한 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속 동기와 련된 분석결과와 더불어 보다

통합 으로 보자면, 여학생들은 습 으로

혹은 문제해결 측면을 해 인터넷에 속

하지만, 사회 측면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을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하

더라도 감정 어려움에 쉽게 좌 하면서 증

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내성/

과몰입 속에서 남학생보다 가 른 상승을

보이는 을 고려할 때 표면 으로는 여학생

의 인터넷 이용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 인 측면과 련하여 감정 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남학생보다 더욱 심한 정도로 인터

넷에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학생의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객 증상 수

치가 남학생보다 더 낮은 에 해서 안도를

하기보다는 그 잠재 취약성에 을 맞춘

개입이 필요하다.

두 가지 연구 문제와 련된 이러한 결과는

개입과 련해서도 요한 몇 가지 함의를 남

겼다. 첫째는, 향후 병리 인터넷 이용의 문

제는 여가 시간 리 혹은 스트 스 리 교

육과 병행해서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이다.

압도 인 비율로 남녀 모두 ‘심심해서’를 주요

속 동기로 선택하 다는 것은 재 우리나

라 청소년들에게 공부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한 부분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 부분은 인터넷 환경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병리 증상의 증가에 해 더욱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시간은 많이 나는데 마땅히 무엇을 할지 몰라

서 게임을 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교육 실

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온라인 게임 이외의

당한 놀이문화가 없다(박승민, 김창 , 천명재,

2005). 휴 용 무선인터넷의 보 을 통해 이제

는 원하기만 하면 이동 에도 쉬지않고 인터

넷을 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미

이러한 을 이용하여 청소년들로 하여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보내도록 유인하고 있

는 만큼, 심심할 때 가장 먼 생각나는 것이

인터넷이 아닌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여가 시간의 증가에 따라 속

시간도 더불어 증가하고, 속 시간의 증가에

따라 증상의 증가도 잇따른다면, 속 시간의

증가가 증상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찾

을 필요는 더욱 증가한다는 이다. Jackson등

(2006)의 연구를 보면 소득층 아동의 경우

HomeNetToo를 많이 이용할수록 학업성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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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었다. HomeNetToo의 경우 디지털 디바

이드를 통해 소득층 아동이 사회문화 박

탈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한 노력으로, 첫번째 달은 이메일 이용에

한 것부터 가르치며 차 으로 여러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학업을 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학업성취도의 향상과

련하여 HomeNetToo 로젝트에서 주목할만

한 부분은 아동들이 인터넷과 련된 모든 것

들을 단계 계획에 의해서 했고 참여 아동

들의 모든 인터넷 활동들이 모니터링되었다는

이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에 한

근성은 세계 인 수 에 달해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터넷 속 활동을 모두 통제할 수

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 정보검색 심의 인터

넷 속 활동은 증상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증상의 감소와 연결된 을 고려할 때

정보검색 심의 인터넷 속 활동을 체계화

하고 인터넷 속시의 상황을 부모나 교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소년의 인터

넷 속활동은 청소년의 삶에 정 으로 기

여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지고 있

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자기

보고형 자료이기 때문에 응답에 왜곡이 발생

하 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연구의 자료는

횡단연구에서 얻어진 것인 만큼 인과 계에

한 추정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세 번째,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시 과 시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으므로 일반화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속시의 동시다발 행동에 한 실

제 모니터링이 수반되는 종단 측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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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Patterns of Internet, gender difference

and the pathological symptoms

Sung-Won Moon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net usage patterns of adolesc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usage

patterns and their pathological symptoms. Using data related to 657 adolescents, this study analyzed the

frequency of login, the duration of login, the motive for accessing the Internet, and the major login

area. It was observed that boys were more exposed to the Internet than girls and that boys used the

Internet more frequently than girls did. Both girls and boys reported boredom (i.e., having “nothing to

do”) as the primary reason for accessing the Internet. Boys mostly played games, whereas girls mainly

listened to music or watched films on the Internet. The main effect of the duration of the login and

the gender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duration of the login and the gender were significant. Thus,

boys were correlated with more severe pathological symptoms, and the longer the login, the more severe

was the symptom. The findings also demonstrated that boys exhibited more severe symptoms than girls

did but that the symptoms aggravated faster in girls than in boys in the intolerance, the orientation

toward the virtual relationship, and the compulsive preoccupation toward the virtual space .

Key words : pathological symptom, Internet, exposure, motive, contents


